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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, 노-사 “극한대치” 예고
노조, 구조조정 합의안 일방파기 … 2005년 임금 재교섭 요구

코오롱 노조가 회사와 극적으로 합의했던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.

코오롱 노조는 2월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교섭위원을 뽑는 등 임금 재교섭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

졌다.

노조의 합의안 파기는 2월1일 회사와 맺은 2005년 임금 15% 삭감, 생산직 근로자 80여명에 대한 추가 구조

조정, 임금·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등을 무효화하겠다는 뜻으로 격렬한 투쟁이 예상된다.

코오롱 노조가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생산직 59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

이다.

노조는 3월15일 이전에 임금교섭을 요구하고, 3-4차례 교섭을 요구한 뒤 회사가 거부하면 파업 등 쟁의행위

도 불사할 방침이다.

이에 코오롱은 “노사간 합의문구에는 <80여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다>고 명시했으며 구두로는 <정리해고 

숫자를 최소화한다>고 합의했기 때문에 노조가 합의를 깨고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”는 입

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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